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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대전광역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시민조사팀 추가 조사 진행

대전광역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획 시민조사팀 추가 조사 및 제보
요청 보도자료

“주요 감시 지역 ‘대전광역시 논, 밭’으로 대전광역시 서구를 시작으로 재조사 진행”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시민조사팀을 구성해  필지 전수조사와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
있다.”

“시민 제보는 042-331-0092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로 가능하다.”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대전광역시는 부동산 투기 시•구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진행했고, 1명 고발,
1명 내사로 종결 했습니다. 하지만 대전광역시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
깨끗하게 해소하지도 못했음에도 추가 조사는 없을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3.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도 지난 3월 말부터 4월까지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에 대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2000여개의 필지에서 대전광역시
공직자 명단과 일치한 28명의 동명인을 확인했고, 이 중 4명은 공직자로
확인됐습니다.



4. 다시 한번 대전광역시의 재조사를 요구 하는 바이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광역시 부동산 투기 조사 시민조사팀을 구성해 대전광역시 서구를 시작으로 논,
밭의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공직자 명단 동명 확인, 농지법 위반 및 투기 의심 사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시민제보도 같이 받고 있으며 아래 번호를 통해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 아래 ---

- 요청사항 : 대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제보 요청 보도

- 시민제보 연락처 : 042-331-0092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담 당 자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간사 설재균 (010-3583-8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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